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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

EYA에서 보내드리는 2015년 8월 첫째 주 두 번째 중국어권 뉴스레터입니다.         

뉴스레터를 통해 소개된 도서의 검토서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 newsletter@eyagency.com 을 통

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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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-서양 고전 문화의 대표 그리스와 중국의 문화 비교 

고대 그리스에서 중국까지 한 번에 살펴 보는 고전 문화의 매력 

 

<내용소개> 

이 책은 동-서양의 대표격인 그리스와 중국의 고전문화를 시와 문학작품으로 분류해 다루고 있다. 

이 책에서는 서양파트는 그리스 민족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호메로스의 서사시, 소크라테스와 플

라톤 등을 거쳐 알렉산더 대왕까지, 고대 그리스 그리스 민족의 자유로운 정신이 탄생하는 과정

을 묘사해냈다.  한편 중국식 세계관은 중국신화와 선사문명부터 시작해 요임금과 순임금, 하상

주, 제자 백가를 거쳐 진시황까지 서술하며 중국이 왜 전제 왕권체제를 향해 발전해 왔는가를 탐

구 해낸다. 작가는 동서양 문화의 영역, 그리고 공생에 관하여 문화 형성의 근원부터 시작해 현

대에 이르러 이 문화들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들에 대해 논설하고 있다. 동 서양의 시와 역사, 

그리고 그들이 끼친 문화적 영향과 사상의 전파 이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이 책은 넓은 시야와 

독특한 관점으로 단 한 권의 책에 고대중국과 그리스 모두를 다뤄냈다는 것부터가 매우 독특하다

고 할 수 있다. 이 책은 학생들을 비롯해 고전 문화 탐독을 즐기고 문학을 사랑하는 일반 대중 



혹은 동 서양 문화를 비교하고 상호 교류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까지 고루 만족 시킬 수 

있는 한 권의 책이 될 것이다. 이 책의 각 부분들은 짤막하고도 아름다운 글과 산문식 시로 구성

되어 있어 가독성도 매우 뛰어나다.  

 

<저자소개> 

리우강 

저서로 <문화의 강산: 다시 읽는 중국>, <중국의 업적> 등이 있다. 

 

리동쥔 

중국 남개대학역사학부 교수이다. 저서로는 <찰나에 지는 꽃: 일본인의 정신적 바탕>, <공자의 

축성과 유교혁명> 등이 있으며 <국권과 민권의 변주곡: 일본 메이지 정신의 구조>의 번역가로 

활동하기도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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